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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생의 여정에 있어 누구에게나 피할
수 없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. 
첫첫째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. 자연은

우리에게 삶의 터전과 양식을 제공해주
는 따뜻한 어머니이기도 하지만, 때로
는 잔인한 적이요 경쟁자이다. 과학과
기술과 기계는 인간이 자연과 싸우기
위한 최소한의 무기요 도구다. 인간이
산다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고, 지배하
고, 정복하기 위하여 항상 싸우는 것이
다. 그러나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 인
간은 한낱 힘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
다. 
둘둘째째는 인간과의 싸움이다. 개인과

개인 간의 생존경쟁에서부터 나라와 나
라와의 전쟁, 민족과 민족의 싸움, 진보
와 보수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인간 세
계에는 많은 싸움이 있다. 
우리는 이런 싸움을 원치 않지만 생존

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피할 수 없다. 싸
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. 세상에 패
배처럼 분하고 괴로운 것이 없다. 나라
와 나라와의 싸움에서 패배한다는 것은
죽음으로 전락하는 것이요 노예가 되는
것이다. 패배는 자멸을 의미한다. 월남
을 보라! 월남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
서 없어지고 말았다. 얼마나 무서운 일
인가. 무장이 없는 곳에 평화가 없고 힘
이 없는 곳에 자유가 없다. 이것이 우리
가 살고 있는 세계사의 냉엄한 현실이
다.
우리 민족은 약 7,500번의 외침을 당

하고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민족이다.
물론 고조선 시대에 한나라, 고려시대
에는 몽고, 일제 강점기 등 주권을 빼
앗긴 적이 있지만 기어이 주권을 되찾
아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당
당히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진
국의 대열에 서있다. 아직 남북으로 갈
려 있는 것이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.
그것이 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. 그러
므로 스스로를 지켜낼 만한 자주국방의
힘은 꼭 있어야 한다.    
셋셋째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다. 가장 중

요한 싸움이다.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
의 싸움터다. 나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
자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. ‘용감한
나와 비겁한 나’‘커다란 나와 조그만
나’‘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’‘부지
런한 나와 게으른 나’‘의로운 나와 불
의의 나’‘참된 나와 거짓된 나’이러
한 두 가지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속에
서 항상 싸움을 하고 있다. 
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, 이것은 인

간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이며, 광인
동시에 고뇌와 비극의 원천이기도 하
다.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
대하다. 그러나 나(我)라는 실체를 모
르고 막연히 싸우는 것은 백전백패(百
戰百敗)할 수밖에 없다. 나와의 싸움에
서 승리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
도 없다. 잠시 이긴 것을 이겼다고 착
각할 뿐이다. 다시 자존심의 노예가 되
어 패전의 멍에를 쓸 수밖에 없다. 

자존심을 건드리면 악(惡)이 나온다.
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따지고 보면 자
존심(自尊心) 때문이다. 인류 역사를
통틀어 종교 분쟁에 의한 전쟁이 90%
이상이다. 자신이 믿는 신과 다른 신을
믿는다는 이유로 인간의 생명은 물론
가축까지도 가장 위대하다는 신의 이름
으로 도륙을 내는 것이다. 자신들의 신
만이 정당하다는 집단적인 이기주의요,
그 근간은 바로 자존심이다. 
그러므로 자존심인 나라는 주체의식

의 실체는 바로 죽음을 부르는 이다.
결국 자존심이 만 악(惡)의 악이라는
말이다. 그러므로 온전히 자존심을 죽
이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다. 
원래 인간은 진아(眞我)인 양심(良心)

의 (靈)이 주관하는 하나님이었는데
가아(假我)인 욕심(慾心)의 (靈)인
사망(死亡)의 신인 마귀에게 점령당하
면서 나라는 주체의식은 마귀의 이
되었으며 마귀가 우주 권세를 쥐고 왕
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. 그리하여 우
주 권세를 쥔 마귀가 천재지변을 일으
키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
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무더기로 죽이고
인간을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들었다.    
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마귀의 을

죽이고 승리하여 다시 우주 권세를 회
복한다면 천재지변도, 전쟁도, 늙고, 병
들고, 죽는 일도 없어지는 진정한 평화
의 세상이 오게 된다. 그 세계를 이루
기 위하여 이제 나라는 주체의식인 자
존심과의 진검승부(眞檢勝負)를 시작하
자. 그리하여 자존심과의 전쟁에서 승
리하자. 극기승자(克己勝者)는 천하승
(天下勝)이다.*                  편집부

마음속에 잡념을 내려놓고, 마음속에
미워하는 것을 내려놓고, 마음을 한
단계 내리고 감정을 가라앉히면 마음
이 고요해지고 넓어지고 편안해진다.
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편안하게 걷고,
찬 음식을 피하고, 요가를 천천히 꾸
준히 하면서 소유하려는 마음이 적어
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.

척추 등 목피로풀기

효효능능: 상체를 앞으로 숙여 몸을 동
그랗게 만드는 동작이다.
서서 일하는 직장인의 허리의 피로를

풀어주고 허리디스크를 예방한다. 긴
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지친 몸
과 마음을 편안하게 도와주며, 머리가
아플 때도 효과적이다.

동동작작①① : 무릎을 꿇고 금강좌로 앉
는다.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를 바로
세운다.

동동작작②② : 숨을 내쉬며 상체를 숙이
고 손등은 바닥에 대고 머리를 앞으로
숙여 바닥에 붙인 상태로 10초 동안
유지한다.

동동작작③③ : 머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
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.
10초 동안 유지한다. 

동동작작④④: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리고
백회혈이 바닥에 닿도록 유지하며 복
식호흡을 한다. 10초 유지. 동작 ①~
④번까지 이어서 3회 정도 반복한다.*

불교 용어에 탐진치(貪瞋癡) 삼
독(三毒)이라는 말이 있다. 즉 탐
(貪)은 욕심, 진(瞋)은 함부로 성
을 내는 것, 치(癡)는 어리석음의
뜻이다. 즉 욕심을 부리거나, 성을
내거나,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 몸
에 독(毒)이 되어 결국 죽음에 이
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 
한편 탐진

치 삼독을
벗어나 완전
하게 성불
(成佛)하게
되면 육신통
(六神通)을
얻는다고 한
다. 원하는
대로 몸이
분신(分身)
이 되어 어
느 곳에나
갈 수 있는
능력을 말하
는 신족통(神足通), 타인의 미래의
운명을 투시 가능한 능력인 천안
통(天眼通), 초인간적인 청력(聽
力)인 천이통(天耳通), 타인의 마
음을 투시하는 타심통(他心通), 타
인의 전생(前生)의 모습까지 투시
가능한 숙명통(宿命通), 성(性)을
초월한 능력인 누진통(漏盡通)이
그것이다.
육신통을 얻은 존재는 이미 인간

의 범주를 벗어나 신(神)의 경지에

들어가게 되어 불로불사(不老不
死) 하게 된다. 
현재까지 육신통을 얻은 존재는

아무도 없었다. 석가모니 선생도
육신통을 얻지 못했다. 그리하여
열반경에 이르기를“나는 아직 성
불하지 못했다. 나를 보고 성불했
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의

제자가
아니다”
라고 말
했 다 .
또한 불
법승(佛
法 僧 )
삼보(三
寶 ) 는
진짜 삼
보가 아
니라 가
짜 삼보
라고 말
하 며 ,

미륵불이 진짜 삼보라고 말했다. 
왜 미륵불이 삼보라고 했을까?

삼보(三寶)라는 자 속에 미륵불
은 세 사람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
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. 절에 가
면 흔히 볼 수 있는 ∴∴ 마크는 이
자삼점(伊字三点)을 뜻하는 것인
데 이것이 바로 미륵불이 세 사람
을 거쳐 완성된다는 열반경 속에
깊이 감춰진 비 임을 그 누구도
알지 못하고 있다.*

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

曲則全枉則直
곡즉전 왕즉직

도덕경22장해설

도(道) 속에서 살면서도 도를 알지 못
하는 사람은 무도인(無道人)이라고 한
다. 그런 사람은 인간의 근본과 도리를
모른다. 그러기 때문에 타인과 만물에
게 해가 되고 고통을 끼친다. 
무도인의 마음과 행동거지를 그려본

다면, 목을 곧추 세운 자존심과 언제
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감정과 채
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
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모습으로 표현되
지 않을까 싶다. 과연 그 모습은 어떤
형상일까? 그 모습을 상상하여 그리는
것은 독자의 몫으로 돌린다. 
그렇다면 온전한 도를 품은 자의 마음

의 상태와 태도는 어떠할까? 자못 궁금
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. 바
로 이 장은 중국의 옛 속담에서 전해지
듯‘굽어지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.
曲則全 枉則直(곡즉전 왕즉직)’라는 표
현으로 시작하여 온전한 도인의 선하고
아름다운 마음의 자태를 보여주고자 하
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.

曲則全 枉則直(곡즉전 왕즉직): 굽히
는 것이 곧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
며, 굽히는것이곧올곧은것이되고

사람 속에는 누구나 자존심과 감정과
욕심이 있다. 해서 머리를 곧추 세우고
거만한 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
며 싫어한다. 정도가 심해지면 상대에
게 불이익을 끼치고 해를 가하기도 한
다. 그러므로 도인은 스스로 머리를 굽
힘으로 적을 만들지 않아 자신을 온전
히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.

窪則盈 則新(와즉 폐즉신): 움푹
패인 것은 곧 채워지게 되며, 낡은 것
은곧새롭게될수있고

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패인 것은 무엇
으로든지 채워지게 되고, 낡은 것이 무
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되듯이 자신을

비움으로써 온전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
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.

少則得 多則惑(소즉득 다즉혹): 적게
가지려면 곧 더 많이 얻게 되며, 많이
가지면오히려미혹되는것이다

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적게 하면 나
중에 더 큰 것으로 돌아오게 되고, 많
이 가지려 하면 오히려 해가 되고 위태
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세상 사는 이
치다.

是以聖人抱一 爲天下式(시이성인포
일 위천하식): 그래서 성인은 하나의
원리를 품음으로써 천하를 대하는 근
본으로여긴다

하나의 원리는 한 쪽이 많으면 한 쪽
이 적어지고, 한 쪽이 커지면 다른 한
쪽이 작아지는 것이니, 하나가 이익을
보면 하나가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 이
런 이치를 아는 성인의 삶은 자신을 위
하여 더 가지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다.

不自見 故明(부자견 호명): 자신을
드러내보이지않음으로더욱밝게되
며

하나의 원리 속에는 나가 너고, 너가
나이므로 공평무사함이 철칙이다. 특별
히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우스
운 것이다. 

不自是 故彰(부자시 고창): 스스로
옳다고주장하지않음으로더더욱밝
으며

매사가 무사공평하게 생각하고 행함
으로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도
그 옳고 밝음이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
는 것이다.

不自伐 故有功(부자벌 고유공): 자신
을자랑하지않음으로공적이있게되
며

모두가 다 하나인데 무엇을 자랑하고
또 드러낼 것이 어디 있겠는가! 

不自矜 故長(부자긍 고장): 스스로
자만하지 않음으로 장구하게 되는 것
이다

자만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고, 타인으
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며 협조를 구
하지 못해 장구할 수 없다. 그러니 자
신을 오래 보존하는 것은 자만하지 않
는 것이다.

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(부유부
쟁 고천하막능여지쟁): 대저 다투지
않으려하기에세상에서능히다툴만
한것이없다

스스로 낮아지고 이익을 내세우지
않으며 자만하지 않는데 세상에서

누구와 다툴 것인가. 

古之所謂曲則全者 豈虛言
哉(고지소위곡즉전자

기허언재): 예로부
터 전해 내려

오는“굽
혀지면

온전하게 보존된다”는 말 이 어찌
빈말일수가있겠는가!

옛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
은, 자신을 낮추고 굽히면 무위자연하
고 염담허무하며 불로장생한다는 도의
세계는 결코 허튼 말이 될 수 없다는
것이다.

誠全而歸之(성전이귀지): 진실로 온
전한것은道로되돌아오는것이다

사람이 추구하는 온전한 진리와 행복
은 무도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길
이 없다. 하지만 진실로 정성을 다하여
참다운 도의 길로 돌아온다면 멀지
않는 그 곳에 있게 되는 것이
다.*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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